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리포트

일본의 EC(전자상거래)시장 현황

일본 경제 산업성이 2019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일본의 전자상거래 점유율은 6.22%로 17조 

9,845억 엔 규모로 나타났다. 일본의 전자상거래는 타 국가와 비교하면 시장 점유율은 아직 낮은 편

이지만, 아래 그래프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매년 성장하고 있고 그만큼 발전 가능성에 대한 기대가 크다. 

특히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소비 추세가 오프라인 점포에서 인터넷으로 전환이 가속화될 전망이다.

코로나19 속 인터넷 구매 현황

코로나19 바이러스의 감염 확산으로 외출을 삼가

고 재택근무를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인터넷 통

신판매의 이용이 급증하고 있다. 닛케이MJ가 5.13∼

14일 이틀 간 소비자 1,0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

따르면 1개월간 인터넷 통판의 이용이 “늘었다”라고 

답한 사람은 “처음 이용했다”를 포함해 38.4%에 달

했다. “변함없다”는 50.3%, “줄었다”는 7.5%에 그쳤

다. 평균 이용 횟수는 2.61회, 이용 금액은 1만 4,800엔 

정도로 나타났다.

구매가 가장 늘어난 상품은 마스크가 1위였는데 

그 외에는 신선품을 제외한 식품, 티슈·세제 등의 일용품, 음료, 주류 등 구매 빈도가 높은 생활 필수품

이 상위를 차지했다. 실내에서 지내는 시간을 충실하게 하는 상품에 대한 구매도 많이 증가했는데, 야

후 옥션에 따르면 ‘잡지, 책, 만화’ 등이 전년 대비 2배 이상, ‘퍼즐, 보드게임’ 등은 6∼7배에 달했다고 

일본

일본, 코로나19 속 성장하는 온라인시장

Japan
도쿄 지사

[ 일본 BtoC EC시장규모 추이 ]
 (단위 : 억엔)

출처 : 일본경제산업성 보도자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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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1년 전과 비교한 인터넷 통판 이용빈도 ]

•한 달 평균 이용 횟수 : 2.61회 •평균 금액 : 1만4,800엔

늘었다

38.40%

변함없다

50.30%

줄었다

7.50%

모르겠다

3.80%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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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다. 반면에 고급품의 구매가 증가했다고 답한 사람은 거의 없

었다. 여행을 못 가는 대신 고급품을 살 정도로 소비 의욕이 왕성

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. 많은 음식점이 식사 배달이나 식사 

포장 판매에 힘을 쏟고 있지만 이것도 늘어난 사람은 3.7% 정도. 

경기가 불투명한 상황이라 인터넷 통판에서의 소비도 자숙 기미

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.

 최근 코로나19로 외출을 꺼리는 사람이 증가하면서 일본에서 인터넷 통신판매를 이용하는 소비자가 증가하고 있다. 노년층 등 그간 인터

넷 통판을 사용하지 않던 사람들도 사용을 시작하고 있어 이용자층이 더욱 다양해졌다. 일본의 대형 오프라인 유통업체도 코로나19 대응

책 1위로 인터넷 통판의 강화를 꼽고 있다. 일본은 타 국가와 비교하면 EC 점유율이 낮은 편인데 이렇게 주목을 받고 있을 때, 소비자들이 

인터넷 구매에서 가지고 있는 불만, 불안 요소에 철저히 대비해 더욱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면 단숨에 시장 정착과 활성·확대화

를 노릴 수 있을 것이다. aT도쿄지사는 Qoo10 등 일본의 온라인몰과 협업하여 올해부터 온라인 판촉을 시작해 상반기 큰 성과를 얻을 수 있었다. 주목도가 높아

진 온라인 식품시장에서 한국식품이 정착되고 소비자에게 확실히 각인될 수 있도록 주의해야 할 시점이다. 인터넷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의 불만에 귀 기울이며, 

한국식품이 안심·안전으로 인식될 수 있도록 각 수출업체 및 수입업체 모두의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다.

 Key 
  Point 

출처 :� ➊ 닛케이MJ : 2020년 5월 29일자 - https://www.nikkei.com/article/DGKKZO59685360Y0A520C2H11A00/ - https://www.nikkei.com/article/DGKKZO59685420Y0A 

520C2H11A00/ - https://www.nikkei.com/article/DGKKZO59685480Y0A520C2H11A00/ ➋ 일본경제산업성 전자상거래에 관한 시장조사 결과 : 2019년 5월 16일       

- https://www.meti.go.jp/press/2019/05/20190516002/20190516002.html

1위 상품의 저렴함 63.8%

2위 송료의 저렴함 49.2%

3위 풍부한 상품구비 33.2%

4위 포인트 등 특전 31.0%

5위 빠른 배달 19.9%

6위 항상 이용하고 있음 13.1%

7위 결제의 간편함 8.6%

8위 불량품이나 모조품을 막는 대책 5.5%

9위 개인정보보호 대책 등 시큐리티 대책 5.5%

[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때 중요시하는 포인트(복수 응답) ]

1위 비싼 송료 35.4%

2위 최근, 품절인 상품이 많음 26.2%

3위 조작된 상품 리뷰가 늘어 신용할 수 없음 25.9%

4위 점포보다 상품 가격이 비쌈 15.7%

5위 모조품, 불량품 등의 우려로, 사도 될 지 알 수 없는 제품의 증가 15.6%

6위 최근, 배달까지 시간이 걸리는 일이 많음 14.6%

[ 인터넷 통신판매에 대한 불만(복수 응답) ]

인터넷 서비스에서 중시하는 포인트

코로나19로 인해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는 회사들은 매출이 

크게 증가하고 있다. 야후는 4월 1∼26일 EC사업 매출이 지난해

보다 39% 증가, 라쿠텐은 여행업을 뺀 유통총액이 58% 증가했

다. 과거 1년간 사용한 서비스를 질문에 1위는 라쿠텐(66.0%),   

2위는 1.7포인트의 근소한 차로 아마존이 차지했다. 소비자들이 

서비스를 고르는 포인트로는 상품의 저렴함(63.8%), 송료의 저

렴함(49.2%), 풍부한 상품구비(33.2%), 포인트 등 특전(31%) 등

이 상위를 차지했다. 

인터넷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의 불만

인터넷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의 불만 조사를 통해 향후의 과제에 대해 알 수 있었다. 


